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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말을 하면 들을 수 없다.’라는 강의 중간 슬라이드의 문장은 열 글자 내외의 짧은 문장이었

지만, 내겐 많은 울림을 주었다. 스스로를 돌아봤을 때, 나름 ‘경청형’으로 살아왔다고 생각했

는데, 이 문장을 듣고 내 행실을 되돌아보니, 오히려 상대방의 말을 들으면서 그에 대한 내 반

응을 생각하느라 이야기를 놓친 경우가 많았던 것 같다. 대체적으로 침묵을 단절로 느끼는 사

회 전반적인 분위기와 반대로, 강의에서 침묵은 여백으로 재정의 했다. 이러한 여백은 타인뿐만 

아니라 나까지 편안하게 숨을 쉬게 만든다. 침묵을 통한 고요함이 오히려 적극적인 소통의 기

술임을 깨닫게 되었다.

 침묵은 ‘건설적 침묵’과 ‘파괴적 침묵’으로 나뉘고, 이 둘의 대비를 보여주며 강의가 이

어진다. ‘파괴적 침묵’은 무시나 회피의 의미를 가지는 침묵으로, 이는 인간관계를 갉아먹는

다. 이와 반대되는 ‘건설적 침묵’은 감정적으로 언쟁을 벌이기 전, 자신을 멈춰 세우는 침묵

으로, 이는 대화의 흐름을 바꾸며 더 나은 방향으로의 대화로 이어지게 만든다. 기말고사 대체 

과제로 팀 프로젝트를 최근 수행했는데, 회의 중 의견이 대립해 목소리가 서로 커지는 상황이 

발생했는데, 이 강의가 생각나 회의를 건설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었다. 지금까지 서로 

주장하는 바를 전부 모아 하나로 합치는 것만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 믿어왔던 내게, 때로 

침묵이 오히려 빠른 해결 방안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었다.

 최승호 시인의 <발효>와 프랑스 수도원의 침묵 수행 사례를 보며, 외부적인 전략으로의 침묵이 

아닌 내면을 바라보는 작업의 일환인 침묵을 배울 수 있었다. 침묵 속에서 자기 내면에 존재하

는 불안과 자기 비난을 들여다볼 때, 이들이 발효되어 더 깊은 통찰로 숙성될 수 있음을 알게 

되었다. 명상과 같은 자신을 들여다보는 경험이 전무했던 나에게는 깊은 통찰은 너무 먼 미래

로 느껴졌다. 그래서 ‘말하기 전에 5초 생각하기’와 같이 일상 속에서 간단하게 적용해볼 수 

있는 부분들부터 실천해보려 한다. 이를 내 삶 속에 녹여낸 이후에는 SNS 알림을 끄고, 고요함 

속에서 책을 읽어보는 습관을 들이려 한다.

 강의는 역설적인 진실을 일깨워주었는데, 잘 듣는 사람이 오히려 관계의 주도권을 가진다는 

점이다. 무한 경쟁 사회 속 하나의 부품이 되고 싶은 내게 익숙한 방식은 경쟁적으로 피드백을 

주고받는 방식이다. 그런데, 상대방의 이야기를 온전히 들어주는 행위가 오히려 더 강한 영향력

을 발휘한다는 가르침은 상당히 낯설었지만, 설득력이 그 이질감을 넘어섰다. 피드백 대신 스스

로 답을 찾을 여백을 제공하는 것은 상대방의 성장을 돕고 이로 인해 관계의 주도권뿐만 아니

라 관계 자체가 발전한다는 점은 내게 많은 울림을 줬다.

 50분 남짓한 강의 속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 많은 것들을 얻어낸 것 같다. 침묵의 중요성

을 깨달은 만큼, 이를 지키고 실천해 나가는 과정에서 발전하는 모습이 기대된다. 말의 양은 줄

이되, 그만큼 귀와 마음을 여는 사람이 되어 풍성한 세계의 소리를 듣는 즐거움을 이어가겠다.

 


